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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좋고영양풍부…음료형건강식품중‘최고품질’

남남원원 고고로로쇠쇠영영농농조조합합법법인인 통통합합
남원지역의 고로쇠 관련 3개 단체인 뱀사골

고로쇠영농조합법인, 남원고로쇠영농조합법인,
춘향골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통합을 시도해
2020년 10월 15일‘지리산남원뱀사골고로쇠영
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현판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통합법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인을
이끌어 가기 위해 추진됐다.

지지리리산산((산산내내면면))고고로로쇠쇠수수의의 특특징징
지리산남원뱀사골고로쇠영농조합법인 정기주

대표에 따르면, 지리산 지역에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라인 작업
을 마무리 하고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낮과 밤

의 일교차가 예년보다 커 고로쇠 채취에는 이
상적 조건이 형성되어 수액채취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고로쇠 약수 채취는 우수를 전후해 해발 600

ｍ이상인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20㎝이
상의 고로쇠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각광 받고 있다.
뼈에 이로운 물(骨利水)이라해 칭해진 고로

쇠水(수)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지
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
되는 고로쇠 약수는 지리적 특성상 해풍의 영
향을 받지 않는데다 친환경 고산 지역에서 생
산되어 최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타 지역 고로쇠보다 신경통, 위장병, 관

절염, 변비에 이롭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무기질 및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
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고로로쇠쇠수수의의 원원산산지지로로의의 자자부부심심
지리산 고로쇠약수는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

봉 일원이 고로쇠나무의 군락지로 형성돼 고
로쇠약수의 원산지로 불리우고 있으며, 공기와
물이 맑고 토질이 좋아 맛이 달콤하면서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정기주 대표는“지난 세월 3개 법인 운영으

로 어려움이 있었던 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을
통합하여 현판식을 갖고 새 출발하였다며, 통
합법인을 통해 외부 수액을 막고, 지리산 고로
쇠 품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제3333회회 지지리리산산 뱀뱀사사골골 고고로로쇠쇠 약약수수축축제제((축축
소소 개개최최))
지리산고로쇠약수 축제는 2019년도까지 전국

의 고로쇠수 마니아는 물론 남원시민과 전국
의 산행객들이 대성황을 이루는 축제로 진행
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축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는 산내면 발전협의회, 지리산남원

뱀사골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축제
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2월 25일 오전 11시부터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반선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하며, 주요행사로는 고로쇠 약수제례, 고
로쇠 홍보(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축소 및 고
로쇠 판촉을 위한 홍보로 전환)와 함께 유튜브
제작(김범준, 조래훈), 방송·언론, SNS 홍보
및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水(수)는 일교차가 큰 해발 600m 이상의 고
지대에서 생산되어 맛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음료형 건강식품으로서
는 최고 품질로, 산내면을 찾으면 고로쇠의 깊은 맛과 함께 지리산의 정
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새봄 나들이로는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로쇠水(수)는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줄기 속의 물과 공기가 팽창하면
서 밖으로 나오려하기 때문에 나무 표피를 긁으면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
일반 단풍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신호라면, 고로쇠수액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산내면을 방문하면 천년고찰 실상사 등 인근의 문화재와 지리
산둘레길도 둘러보고 맛의 고장 남원의 흑돼지 삽겹살, 산채비빔밥, 도토
리묵 등을 맛볼 수 있다.

고로쇠 수액 제품

등산객들이 지리산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남원 고로쇠영농조합법인 통합 현판식

지리산 고로쇠 약수고유제

고로쇠의깊은맛느끼러산내면으로새봄나들이

남원지역고로쇠관련
3개단체, 통합법인출범

올해잦은이상기후로
고로쇠채취에이상적조건형성
수액채취에활기띨듯

지리산고대뱀사골등
군락지로형성돼
토질좋아맛과향‘일품’

오늘오전 11시부터산내면서
뱀사골고로쇠약수축제
최소한으로축소해열어
SNS홍보·인터넷판매망구축


